
제3세계 영화사 - 2강 민중영화의 내용과 민족적 양식의 모색

-아르헨티나, 쿠바, 볼리비아, 칠레, 멕시코

▶민중영화

민중이 주체가 되는 영화 (민중이 창작의 주체이자 향유자)

▶제3세계 영화, 제3의 영화가 보여주는 민중영화적 성격

역사와 현실, 그리고 영화의 기능과 가능성을 가장 강력하게 실험하고 실천한 사조 

제3세계 영화인들은 처음으로 사회변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차용

1. 아르헨티나

 ＊페르난도 솔라나스 감독

<불타는 시간>

 혁명적이고 저항적이고 교육적인 영화, (체게바라 얼굴 장면-1분간 지속)

 이후 프랑스로 망명

 

 <탱고, 가르델의 망명>

  파리에 있는 아르헨티나 망명자 거주지역이고 ‘탱구에디아(탱고 희극, 비극)’를 연습하는 

한 무리의 집단이 소재

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순수한 대중무용이며 노래양식

 조국 현실에 대한 그리움 (성찰적 영화)

2.  멕시코

 ＊폴 레둑 감독의 <프리다>

 원제 ‘프리다, 정물화’

 사회 속의 개인 예술가의 생애, 개인.역사. 사회를 조감

 서양  영웅주의, 개인주의적 영화X

 개인의 목소리를 강조하기보다 사회의 개인적 삶을 강조

 노래를 통해 역사나 정치적 메세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구사코

 앞 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 중간 끊어지지만 전체적으로 그녀의 삶이 담담

하게 정물화처럼 전개

3.  쿠바

＊토마스 쿠티에레즈 알레아 감독의 <저개발의 기억>

중산층 지식인이 주인공  (주인공 의식을 추적)

혁명적 변화의 타당성을 이해하지만, 그가 속한 계급의 낡은 반동적 가치에 집작하는 주인

공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줌



 ＊움베르트 솔라스 감독의  <루시아>

 혁명 전, 후의 루시아(상류층 여자)의 삶

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는 내조하기만 함

 정치에서 여성역할이 한계가 있고, 혁명 이후 (사회주의 체제) 에도 남녀 평등문제가 해결

되지 않았음을 영화는 보여줌

＊ 산티아고 알바레즈 감독의  긴급영화

 현자에서 긴급하게, 사고의 아픔이 가시기 전에 찍는 것, 형장성과 표본과 같은 영원성을 

부여하는 일종의 신문영화 (현장 저널리즘의 성격을 나타내며 베트남전쟁, 쿠바침공(1961) 

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룸)

4.  쿠바

 ＊호르헤 산지네 감독스의  <민중의 용기>

 다큐+영화

 연속적으로 학살 장면을 보여줌 EX. 산 속 게릴라와 연관있다는 명분으로 광산에 일어난 

정부군 학살 사건(책임, 원인 규명) 

 학살 책임자를 실제로 고발하기 까지 함

 출연자가 대부분 일반 대중 (네오 리얼리즘)

 

 

5.  칠레

 ＊미구엘 리틴 감독의  <칠레에 대한 모든 기록>

(원작: 칠레 잠입기)

다큐멘터리 방식의 영화로 칠레에 잠입하여 칠레 군부독재의 실상을 보여줌


